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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UDA 생태계와 특허 포트폴리오로 본 엔비디아의 IP 전략 

 

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NVIDIA)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GPU, 

자율주행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년부터는 AI 붐과 함께 

시가총액 1 위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 기업의 

지적재산(IP) 전략 수립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엔비디아의 IP 전략을 

분석하면서, 특허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의 핵심을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태계 락인(lock-in)과 기술 실행력: 특허의 전략적 뒷받침 

 

엔비디아의 시장지배력은 무엇보다도 기술 ‘실행력’과 개발자 ‘생태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입니다. CUDA 는 엔비디아 GPU 에서 고속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독점 API 이자 툴체인으로서, 수많은 AI 개발자가 이를 기반으로 모델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이러한 기술과 플랫폼이 모방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 현장 인터뷰: “생태계 뒤에는 든든한 특허가 있다.” 

 

※ 아래는 2025 년 6 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NVIDIA HQ)를 방문하여 엔비디아 소속 

연구원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CUDA 나 생태계 락인이 우리 경쟁력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보면 그것을 

받쳐주는 기술적 구조들 - Tensor Core, GPU 인터커넥트, 메모리 계층 설계 - 은 특허로 단단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면, 생태계는 허공에 뜬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엔비디아 시니어 엔지니어 A 씨 (익명 인터뷰) 

스타트업 IP 가이드 

2025 년 7 월 09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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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특허 전략의 3 가지 핵심 축 

 

(1) 기술 기반 보호 – 핵심 구조에 대한 특허 선점  

AI 연산용 Tensor Core, 멀티스트림 병렬 처리, 메모리 접근 제어 등은 특허를 통해 경쟁사의 모방을 

제한합니다. 자율주행(Drive), 시뮬레이션(Omniverse), DPU(BlueField) 등 미래 성장 분야도 특허로 기반을 

확보 중입니다. 

 

(2) 협상력 확보 – 크로스라이선싱 및 IP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  

GPU 설계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ARM, 인텔, TSMC 등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방어적 역할 – 소송 리스크 억제 및 시장 질서 유지 

엔비디아는 공격적 소송에 나서는 대신, 견고한 특허망을 통해 경쟁사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유한 특허는 경쟁사나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해 걸어오는 특허 분쟁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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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특허는 ‘전선을 지키는 방패’ 

 

(1) ‘특허화할 기술’과 ‘영업비밀로 지킬 기술’을 구분하라 

하드웨어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구조 등은 ‘특허화’로 장기 보호하고, 알고리즘 최적화, 고객 데이터 기반 기능 

등은 ‘영업비밀화’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수입니다. 

 

(2) 생태계가 있다면, 그 기반 기술은 특허로 묶어야 한다 

생태계 락인을 위해 CUDA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이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특허로 방어되지 않으면 그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3) 특허는 협상, 투자유치, 인수합병의 필수 자산이다 

기술 기반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특허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기술의 실체를 입증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맺음말 

 

엔비디아의 사례는, 특허만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기술 실행력과 생태계 전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특허는 기술 기업이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세움의 전문가들은 기술 중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사업 방향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호’와 

‘확장’ 사이에서 균형 잡힌 IP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5 SEUM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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